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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,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이끈다!
화학의 날 기념행사 개막 … 신화학실용화센터 친환경기술센터 기공식도

울산시가 주력산업의 세계화와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체 지정한 제4회 화학의 날 기념행사가 3월19

일 시작됐다.

울산시에 따르면, 21일까지 기념식 및 신화학실용화센터와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기공식, 글로벌리더 초청 강

연회, 미래 화학산업 심포지엄, 화학인 축구대회와 볼링대회, 첨단 이동 화학관 운영, 시민의 화학기업 견학 등

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.

19일에는 중구 다운동 울산테크노파크의 신화학실용화센터 건립예정 부지에서 기념식을 열고 화학산업 발

전에 기여한 유공자 17명을 포상한다.

이영희 S-Oil 부사장 등 7명에게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, 조양래 위즈켐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울산시장 표

창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.

기념식에 이어 지역 화학산업의 R&D를 총괄할 신화학실용화센터와 국제기후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산

업 인프라 시설인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기공식을 가졌다.

신화학실용화센터는 한국화학연구원의 분원 형태로 건축면적 1만127㎡에 화학산업 R&D를 총괄하는 연구시

설 및 시험장비동과 시험생산동, 연구인력 45명(정규직 기준)을 갖추고 2012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.

친환경청정기술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분원 형태로 테크노파크 내에 건축면적 8000㎡ 규모로 울산지

역 화학기업이 국제기후협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산업 인프라 시설과 50여명의 전문인력을 갖추

고 2012년 상반기 문을 열게 된다.

울산시는 2007년부터 조선, 자동차, 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의 날을 각각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. 화학의 날은

울산석유화학공단 기공식이 열린 1968년 3월22일을 기념해 지정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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